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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최소화 위해 총력 대응
-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양관리 요령 전파 확대
- 지자체·농친청·농협 등을 통해 취약농가 점검, 시설․장비 및 현장 기술지원 강화

<축산분야 폭염 피해 상황> 

  7월 27일 장마가 종료된 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어제(7월 31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21만6천마리(닭 

19만9천마리, 돼지 1만5천마리 등)가 발생하였으나, 닭은 전체 가축사육 

두수의 0.1%, 돼지는 0.14%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

이나,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으로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 7.30. 기준 올해 폭염일수 6.5일(평년 4.6일, 1.9일↑), 열대야일수 8.2일(평년 2.7일, 5.5일↑) 발생

<폭염 대응 추진상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김정욱 축산정책관 주재로 「긴급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 등 폭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가동 중인 ‘축산

재해대응반’을 통해 가축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우선, 품목별 생산자단체, 농협 등을 통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는 요령, 

가축 음수 관리 요령 등 폭염 대비 가축 사양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전파

하는 한편, 차광막, 환풍기, 스프링클러, 단열효과가 있는 특수페인트 등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보급한 시설장비가 고장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A/S) 체계도 미리 점검한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현장기술지원단(5개반, 46명)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도 강화하고, 피해 발생 

농가에게는 재해보험 손해액 산정, 보험비 지급 등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농협과 계열업체에서도 폭염 피해 최소화와 피해 농가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폭염으로 가축 폐사 등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관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축산농가에서도 고온에 취약한, 닭, 돼지 등이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되는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온도관리 철저, 충분한 음수 제공 등 

사양관리 요령에 따라 가축의 건강을 잘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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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가축재해보험 폭염 피해 신고 현황(7.31. 기준) 

(단위: 건, 마리)

지역
합계 돼지 가금

신고건수 두수(추정) 신고건수 신고두수(추정) 신고건수 두수(추정)

경기 153 17,959 125 1,177 28 16,782

강원 18 5,972 16 572 2 5,400

충북 21 39,159 7 40 14 39,119

충남 215 47,175 176 2,552 39 44,623

전북 174 44,022 126 2,332 48 41,690

전남 76 31,233 55 892 21 30,341

경북 149 12,667 145 3,481 4 9,186

경남 165 14,158 157 3,230 8 10,928

제주 24 835 23 835 1 -

부산 1 13 1 13 - -

대구 18 56 17 56 1 -

인천 1 2,400 - - 1 2,400

광주 - - - - - -

대전 - - - - - -

울산 1 7 1 7 - -

세종 9 153 9 153 - -

합계 1,025 215,809 858 15,340 167 200,469

 * 피해 조사 진행에 따라 가축 폐사수는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폭염 시 축사시설 및 가축관리 요령



 


